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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나가는말

구분 내용

회암사
VS

나란타사 

▪ 인도에 있었다는 과거불 가섭불의 도량인 아란타사의 터가 회암사터를 본 따 만들었는지
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본 따 만들었는지가 회암사 유래의 관건이 된다. 이는 금강산의 유
래를 밝혀야만 해결될 수 있눈 문제가 된다. 지금까지 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본 따 만들었
다는 연구는 있지만 반대로 아란타사가 회암사터를 본따 만들었다는 연구는 없다. 지공은
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닮았다고만 했지 어느 절터가 먼저 였는가를 밝히지는 않았다.  

▪ 만약 기존의 연구처럼 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본 따 만들었다면 굳이 지공이 2년간 담무갈
보살을 보러 금강산에 올 이유도 없고 회암사터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. 무학과
이성계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. 조선 초기에는 지공이 간접적으로 아란타사가 회
암사터를 본따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간주된 것이다. 지공이 금강산을 보러 멀리 북
경에서 왔던 이유 또한 타고르와 같이 금강산이 수미산임을 확인하러 온 것이 된다. 이에
따라 석가불과 미륵불의 대립과 같이 김동과 지공의 대결과 같은 많은 전설도 만들어졌다. 

▪ 이 글은 인도에 있었다는 과거불 가섭불의 도량인 아란타사의 터가 회암사터를 본 따 만들
었었다는 입장의 연구이다. 기존 연구와 달리 역사 사료들은 이 글의 취지와 같이 기술되어
왔고 최근의 가야 연구와 중국의 서북공정연구는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 해 준다. 후속적인
연구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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